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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조달 탑티어’ 1호에 엔젤로보틱스 선정
- 보행의도감지웨어러블로봇으로공공서비스개선·기업성장성과인정

- 시범구매 후속 성과 및 기술 혁신성을 종합 평가해 매월 1개사 선정·홍보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혁신조달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성장 성과

를 만들어낸 우수 혁신기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혁신조달 탑티어’를

선정하고, 8일 1호 기업인 ㈜엔젤로보틱스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혁신조달 탑티어’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혁신제품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기업 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대표적인 혁신

조달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사용계약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중 △혁신성

(30점) △성장성(30점) △공공성(20점) △국민 공감도(20점)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해 탑티어 기업을 선정한다.

심사 결과, 1호 기업으로 선정된 ㈜엔젤로보틱스는 보행의도를 감지하는

맞춤형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통해 보행장애·하지마비 환자의 재활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공공 의료현장 실증 결과 우수한 현장 활용성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 진출 및 사업화 기반을 꾸준히 확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수여된 ‘혁신조달 탑티어’ 현판은 평창동계올림픽 메달을 디자인

한 이석우 디자이너가 디자인에 참여해 기업의 자부심과 정부의 공식
인정을 세련되게 담아냈다.

단순한 표식이나 장식을 넘어 기업에게는 치열한 혁신의 노력과 성과를 기념

하는 ‘자부심과 축하의 훈장’을, 국민에게는 정부가 우수한 기술과 공공적
가치를 인정한 ‘신뢰의 표식’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조달청은 1호 기업을 시작으로 매달 1개사를 선정해 현판을 수여하고,

기업과 혁신제품의 성장 과정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뷰·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혁신장터 내 기획전 개최 등을 통해 선정 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달청 유공포상 및 전시회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후속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신조달 탑티어 선정은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혁신기업의 도전이 공공서비스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혁신제품이 공공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경철 ㈜엔젤로보틱스 미래기술원장은 “정부의 혁신조달 제도에 맞춰
공공 의료현장 실증을 이어온 끝에 탑티어 1호 기업으로 선정돼 매우
뜻깊다”라며, “공공 조달 제도가 요구하는 기준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신뢰받는 웨어러블 로봇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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